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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트로피 699개골프전설들온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미국프로골프(PGA)를 주름잡았던 골프

레전드 22명이 9월한국에서올스타토너

먼트를펼친다

12일(현지시간) PGA 투어등에따르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국에

서 2016 PGA챔피언스투어올스타토너

먼트가열린다

이 대회에는 닉 팔도(영국) 톰 왓슨(미

국) 이안 우스남(웨일스) 베른하르트 랑

거(독일) 프레드 커플스(미국) 톰 레이만

(미국) 등 1970년대후반부터 20년간세계

랭킹 1위를 지켰던 왕년의 스타들이 대거

출전해기량을선보일예정이다

2016 PGA 챔피언스투어올스타 토너

먼트는 홍콩에 본사를 둔 스포츠 매니지

먼트사BHT(대표스티븐김)가 PGA투어

와대회개최협약을체결하면서성사됐다

대회 마케팅홍보를 맡은 로스앤젤레

스(LA) 소재굿모닝미디어황덕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에서 PGA 선

수가 개별적으로 출전한 적은 있지만

PGA가 직접 주관하는 대회는 이번이 사

실상처음이라고말했다

황대표는이어 대회코스는아직확정

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인근과 부산경남

지역의 23곳에서대회를유치하기위해

경합중이라고밝혔다

대회의총상금규모는 150만달러(약 17

억2000만원)로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플

레이로순위를가린다 2인 12조의팀스코

어도 집계한다 개인 우승상금은 30만 달

러(3억4000만원) 팀 우승상금은 10만 달

러(1억1000만원)이다

출전선수 22명의평균연령은 565세이

며 평균 프로경력은 35년 5개월이다 이

들이 PGA와 투어챔피언스 기타 투어에

서거둔우승트로피를모으면 699개에달

한다 한 명당 평균 318회에 걸쳐 우승한

셈이다

만 50세 이상 프로들만 출전할 수 있는

PGA 투어 챔피언스는 역대 우승자들의

리그다 한때 시니어투어로불렸으나우

승경험이많은선수들이대부분이어서지

난 2002년부터 챔피언스투어 올해부터

투어챔피언스로명칭이바뀌었다

연합뉴스

닉팔도 톰왓슨

7090년대 랭킹 1위 22명

9월 PGA 챔피언스투어

한국에서올스타토너먼트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의 FC서울이 1

만8895명의 평균 관중을 모으며 전반기

가장뜨거운인기몰이를했다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서울 홈 경기당 평균 관중 1만

8895명이경기장을찾았고 이중 867%인

1만6383명이 유료관중으로 집계되었다

12개 구단 중 평균관중 평균 유료관중 1

위다

평균 관중 2위는 전북 현대(1만5785명)

3위는 수원 삼성(1만4048명)이었다 4위

는 울산 현대(9729명) 5위는 포항 스틸러

스(8963명) 6위는 성남FC(8305명)이 차

지했다 3748명의관중을동원한광주 FC

는 수원FC(5493명) 인천 유나이티드

(5117명) 제주 유나이티드(4713명) 전남

드래곤즈(4276명)에 이어 11위에 위치했

다 상주상무는 2013명의 평균관중을기

록했다

유료 관중 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단은

포항이다 포항은 평균 8963명 중 973%

에달하는 8719명이유료관중으로집계됐

다 포항의뒤를이어수원도평균관중의

919%인 1만2911명의 유료 관중을 유했

다

작년대비유료관중수가가장많이늘

어난 구단은 울산이다 지난해 유료 관중

이 4478명이었던울산은올해 19라운드까

지평균관중 9729명 중유료관중이 6839

명으로늘었다

한편 연맹은 지난 2012년부터 실 관중

집계시스템을도입해구단별유료관중및

객단가를 발표하는 등 구단의 유료 관중

유치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 구단별

관중실적에따른 풀스타디움상과 플러

스 스타디움상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독려하는 팬 프렌들리클럽 상등을 도입

해관중유치에힘을보태고있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현존하는 세계최고의복서매니 파키

아오(38필리핀사진)가 은퇴를 번복하

고다시링에오를것으로보인다

AP통신은 13일 지난 4월 은퇴를선언

했던파키아오가현지시간으로 11월 5일

에링으로돌아온다고보도했다 아직상

대가 누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통

신은덧붙였다 AFP통신역시 ESPN을

인용해파키아오가 10월 29일또는 11월

5일에 링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라고 전

했다

파키아오의프로모터인밥애럼은AP

통신과인터뷰에서 현재필리핀상원의

원으로활동중인 파키아오가공적인 의

무를 잠시 놓아두고 또 한 번의 시합을

해도된다는허가를받았다고전했다

시합 날짜는 현지시간으로 11월 5일

장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될 것이라

고애럼은전했다

파키아오는 지난 4월 10일 티모시 브

래들리(33미국)에게 심판 전원 일치 판

정승을 거두고 은퇴를 선언했으나 확실

한의사표현은아니었다

파키아오는당시 다시돌아올것이라

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

라며 나는은퇴한삶을즐길수있다하

지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즐길 수

있을지는모르겠다고했다

파키아오는지난 5월필리핀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파키아오는 복싱 역

사상 전무한 8체급을 석권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연합뉴스

데드리프트 선수가 500의 역기를 들다 뇌출혈로 사망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다 11일(현지시각)영국일간데일리메일은 10일영국리즈아레나에서열

린 세계데드리프트챔피언대회(WDC)에서무게 500의바벨을들다가쓰러진영국선수에디홀(28)의 소식을전했다

에디는이대회에서인간최초500도전에성공했지만머리에피가거꾸로쏠리면서바닥에털썩주저앉은뒤코피를흘리

며그대로고꾸라졌다다행히주최측의응급처치로에디는무사할수있었다 <유튜브캡처>

상원의원파키아오 링 또나갈래

광주FC 관중 11위꼴찌 겨우면했다

올K리그평균 3748명 관람

FC서울 1만8895명 최다

12개구단중

십년감수 500드는사나이


